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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광주문화재단 협력사업

뮤지컬 〈늦봄의 길〉 경기 부천 공연 개최 
 11.28(목) 저녁 7시30분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 무료 초청공연

경기문화재단(대표 유인택)은 전국의 광역-기초문화재단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8일(목) 저녁 7시30분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에서 고 문익환 목사의 생애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담은 뮤지컬 ‘늦봄의 
길’ 공연을 개최한다. 재단은 이번 공연을 위해 지난 9월 광주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와 광주
광역시에서 1회씩 순회공연 하기로 했으며, 앞서 지난 23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첫 무대를 가졌다. 

뮤지컬 ‘늦봄의 길’은 고 문익환 목사의 생애 중 1970~80년대 시기를 그린 작품으로 기존의 원작을 바탕
으로 새로운 인물을 탄생시켜 극의 서사성을 더하였다. 이를 통해 당대에 행해졌던 임시검문, 분신자살 사
건 등 당시의 시대상을 보다 몰입감 있게 다루었다. 

제 1막은 꽃다운 젊은 청춘들의 사랑과 꿈 그리고 우정과 우애를 담았고, 2막은 문익환 목사의 민주구국
선언문 작성으로 투옥되는 장면부터, 문익환의 아내 박용길 장로(이나영 배우)를 필두로 투옥자들의 아내
들인 공덕귀(장유정 배우), 이희호(오하은 배우), 페이문(김재인 배우)의 하모니가 돋보인다. 

이외에도 국가의 현실에 통탄하는 인물인 한지영(양희연 배우), 민주구국선언을 낭독하는 이우정 장로(정채
린 배우), 그리고 한겨레, 박성현, 전한별, 박예음, 고은미 배우 등 극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일인다역을 소
화하며, 70~80년대 격동의 시기 사람들을 대변하는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부천시와 부천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주요 제작진에 백형기 예술감독, 문민지 프로듀서, 황자람 
연출/각색, 구모균 작곡/작사/음악감독, 김현희 극작(원작), 김은총 안무감독 등이 참여한다.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는 “전국 광역-기초문화재단과의 소통과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다양
하고 우수한 문화자원이 널리 소개되었으면 한다”며 “마침 고 문익환 목사 서거 30주기를 맞아 뜻깊은 협
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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